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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아동의 공격성
및 사회불안과 어떤 직접적, 간접적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67명
(남 117명, 여 150명)과 그 담임교사로 설정하였다. 거부․제재 양육과 사회불안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측정하였으
며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아동의 담임교사들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과 지니는 직간접적인 연
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교적
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 후기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뿐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거부․제재 양육, 공격성, 사회불안, 학교적응, 아동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their social anxiety,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267 children(male 
117, female 150) and 10 homeroom teachers participated. Each child completed questionnaires on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and social anxiety. Children’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by their homeroom teachers’ reports.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significantly influenced 
aggression as well as school adjustment, but didn’t influence social anxiety. Both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and aggression had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Our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nd mediated 
by their aggression.

Key Words :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control, Aggression, Social anxiety, School adjustment, 
Late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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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며 학교생활에
서 안락함을 느끼고, 수업 및 학업에의 적응, 교사 및 또
래와의 원만한 관계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
공하는 것으로서[1] 이러한 각 영역의 성공은 이후 교육
적 진전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3]. 
최근에는 발달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문제의 악화를 방
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변인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6].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학
교적응은 변화가 수반되는 이행기에 특별히 중요한 문제
라 할 수 있다. 이행기 동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변화로 인해 아동들은 심리적 혼란이나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는 아동후기
가 시작되는 동시에 청소년기로의 전이가 본격화되는 이
행기라고 할 수 있다[2,4,7]. 이 시기 동안에는 독립적 대
처와 자기조절의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한다[8]. 
아울러 이 시기 동안의 학교적응은 이후의 발달단계, 즉 
청소년기 동안의 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왔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고려하여 학교적
응에서 어려움이 보고되는 대표적 이행기 중 하나인 초
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을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
을 학교환경 특성, 가정환경 특성, 아동의 개인적 특성 등
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여 왔다. 학교환경적 측면에서 
아동이 인식한 교사의 지지[9,10] 수준이 높고, 교사-학
생 간 친밀감[11]이 강할수록 아동은 학교에 보다 잘 적
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학교적응과 관련된 가정환경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취업[2,5], 가정환경자극[12], 부모
의 학교 참여[13] 뿐 아니라 부모 방임과 학대[14], 부부
갈등 및 부모의 양육태도[4]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에 더
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은 성별[15], 탄력성[16], 사회불안
[4] 등 개인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 중 가정환경 
특성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차
적‧기초적 환경이며, 가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와 
같이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의 발달적 결과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을 탐색할 때 주요한 변인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아동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 등의 사
회적 적응을 포함한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

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동과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수준은 높은 경향이 있었다
[15-20]. 반면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통제적․거부적 양
육태도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4,16,21]. 이와 관련하여 최근 김
수정 등[4]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의 경로를 확인하였다.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및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인 훈육, 무시/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등과 같은 행동이 포함되는 양육행동인데,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거부‧제재 양육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을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거부․
제재 양육은 발달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왔다[17,22- 24]. 예컨대 초등학교 4학년
생을 대상으로 한 김문정[22]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아버
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였다. 또한 
이러한 공격성은 학교적응과도 부적 관련성이 있었다. 이
와 관련하여 최지영 등[25]은 자신을 스스로 공격적이라
고 생각하는 아동들은 학업적 효능감이 낮고 학교생활에
의 참여도가 낮은 등 전반적인 학교적응에 곤란을 경험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 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불안
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상
황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라 할 수 있는데[25],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곤란
을 경험하며,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을 보인다[21]. 한국
의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김수정과 정윤경[25]
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거부‧제재적 양육
은 사회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에서도 곤란을 경험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왔다[26]. 요컨대 거부‧제재양육은 아동의 
공격성 및 사회불안 뿐 아니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가정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볼 때, 초등학생들의 학
교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
의 양육방식, 사회불안과 공격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변
인들은 서로 관련을 보이면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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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변인에 대해 이
루어진 연구들은 부분적인 관련성만을 탐색해왔다는 한
계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이 청소년기 
동안의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발달적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을 고려하면[16], 초등학생
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탐색을 기반으로 하여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
서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담임교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의 학
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측정치를 통해 진
행되어 왔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자칫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적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지영 등[26]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모두를 자기보고방식으로 측
정하는 경우 모든 측정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거부‧제재 지각, 사회불안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교사의 관
찰을 통해 수집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탐
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
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공격성, 그
리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학교적응 관련 변
인들 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거부‧제재 양육행동, 사회불안, 공격성, 학교적응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 둘째, 초등학교 4학년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Fig. 1. Research Model

2. 방법

2.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학년 아동 288명과 각 아동의 담임교사 10명이었다. 
288명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의 응답 21명을 제외하고 총 267명의 자료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장 및 담임교사의 일차적인 동

의를 받은 다음,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아동의 가정마
다 연구설명서 및 연구참여동의서를 발송하여 연구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양
육행동지각, 사회불안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각 아동의 담임교사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2.3 도구
2.3.1 거부․제재 양육에 대한 지각
양육지각은 박영애[27]가 제작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정․수용, 허용․방임, 거부․제재의 3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30문항 중 거부․
제재 양육에 관한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거부・제재 
양육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부모
님은 나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나에 
대해 불만이 많으시다', '나에게 보기도 싫다고 하실 때가 
자주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
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2.3.2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Raine와 동

료들[28]이 개발하여 번안된 반응-선제적 공격성 질문지
(The Reactive-Proactive Aggression Questionnaire; 
PRAQ) 중 선제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12문항을 사용하
였다. 선제적 공격성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강
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선제적 공격성 척도
의 문항은 “누가 더 힘이 센지 보여주기 위해 상대방과 
싸웠다”, “다른 아이의 물건을 빼앗았다” 등으로, 5점 척
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격성 측정은 담임교사가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참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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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B β SE C.R. P SMC

rejection-control → social anxiety .22 .24 .12 1.86 .06 .06

rejection-control → aggression .18   .24*** .05 3.29 <.001 .06

rejection-control

→ school 
adjustment

-.22  -.27*** .06 -3.62 <.001

.20social anxiety .01 .01 .04 .12 .91

aggression -.33  -.30*** .08 -3.88 <.001

***p<.001

Table 2. Parameter Estimates of Final Model

의 담임에게 해당 아동 개개인의 이름을 상단에 적은 다
음, 그 개별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문항들에 대해서 답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6이었다.

2.3.3 사회불안
아동의 사회불안은 LaGreca[29]가 제작한 18문항과 

문혜신과 오경자[30]의 척도 9문항을 합한 총 27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 부정
적 평가에 대한 불안, 수행에 대한 불안,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불안 .8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91, 수행에 대한 불안 .92, 새로운 상
황에 대한 불안 .78, 전체는 .94였다.

2.3.4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초등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척도[31] 24문항을 담임교사에게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의 평가는 공격성에 대한 측정과 동
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는 교
사적응, 수업적응, 또래적응, 학교생활적응이었다. 본 연
구에서 학교적응의 신뢰도는 교사적응 .90, 수업적응 
.90, 학교생활적응 .90, 또래적응 .91이었으며 전체 신뢰
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서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사용하였다. 우선 설정된 연구모형의 각 
변인 및 변인 내의 관찰변인들이 제대로 측정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GFI, 
TLI, CFI, RMSR을 통해 확인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R은 .08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32]. 다음으로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 사회불안, 공격성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모형을 검증하
였다.

3.1 주요 변인 간 상관
주요 변인 간 상관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사회
불안 및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반면 학교적
응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불안은 공격성
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이 있었다. 공격성 역시 담임교사가 평정한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1 2 3 4

parenting style in 
rejection-control 1

social anxiety  .21*** 1

aggression  .21*** -.09 1

school adjustment -.29*** -.18*** -.31*** 1

***p<.00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3.2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격적인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의 측

정이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변인에서 관
찰변인으로의 요인부하량은 .50 이상이었다. 이는 관찰
변인을 통해 잠재변인이 적절하게 측정되었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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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g.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2호266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
은 TLI .87, CFI .91, GFI .92, RMSR .05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3.3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 사회불안, 공격성이 학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모형의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였고, 
모형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구조방정식을 통해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 .87, CFI .91, GFI .92, RMSR .05로
서 양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은 Fig. 3
에, 요인들 간 경로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Fig. 3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각된 거
부․제재양육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과 부정적 연
계성이 있었으며(β=-.27, p<.001), 아동의 공격성도 학
교적응과 유의미한 부적 연계성을 보였다(β =-.30, p<.001). 
이는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제재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서 곤란을 경험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연계성이 있었던 반면(β =.24, p<.001), 
사회불안에는 통계적으로 marginal level에서 부분적인 
관련을 보였다(p=.06).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양
육을 거부적․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경향
은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사회불안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지각된 
거부‧제재 양육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
과는 확인되었으나,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marginal level에서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거부․제재양육지각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관련 
변인들, 즉 아동의 사회불안 및 공격성 간의 직․간접적 연
계성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은 변화가 수반되어 
아동들의 학교적응에서의 곤란이 빈번하게 보고되는 이
행기 중 하나로서, 청소년기 등 이후 단계에서의 발달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
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적 양육은 공격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교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거부․제재적 
양육과 공격성 간 상관을 보고했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서[23,24] 거부‧제재적 양육이 아동의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학교적응에도 부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수정과 곽
금주[33]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이 포함되었으
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김수정과 곽금주[33]의 연구 결과를 확장시킨 것
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은 공격성을 매개
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거
부․제재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는 김수정 등[4]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아
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을 거부적・
제재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
용에서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를 또래와의 활동
에서 공격적 행동으로 보다 빈번히 표출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의 사회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자녀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거
부적 양육태도를 가진 아버지의 자녀는 사회불안이 높은 
경향이 있었던 선행연구[21]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불안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수정 
등[4]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었다. 사회불안과 학교적
응 간 관련성이 보고되었던 Stein 등[3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학업적 
적응을 살펴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의 차
이가 대상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불안은 부모의 갈
등지각과 학교적응 간 관련성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
[25]를 고려하면, 가정환경 변인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경
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부부간 갈등지각은 사회불안을 통해, 부모의 거부‧제
재 양육행동은 공격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
육을 거부적, 제재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아동의 사
회불안 보다는 주로 아동의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초등학교 4학년생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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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응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았다. 아
동이 지각한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의 공격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학교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거부․
제재 양육은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거부‧제재 양육에서 사회불안으
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marginal level에서만 유의하
였으며, 사회불안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간접 경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지각
한 거부․제재 양육이 아동 후기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될 뿐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등
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의 이행기 동안의 학교적응
을 고려할 때 주요한 가정환경 변인으로서 아동이 부모
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거부‧제재 양육은 아동
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는데,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아동 후기 내에도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거부‧제재 양육이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력을 확인한 실증연구로서,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탐색
되어 온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 
장면에서의 변인 뿐 아니라 가정환경 변인 및 개인차 변
인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의 
학교적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와는 직
접적 관련성이 적어보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
의 인식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발달하는 
아동을 둘러싼 주요한 환경적 측면이 다른 환경에서의 
적응에도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방식의 잠재적 문제점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
구에서는 아동의 거부‧제재 지각, 사회불안 등은 아동의 
자기보고를 통해,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교사의 관찰을 통
해 수집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적 문제
를 넘어서서 변인 간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탐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서의 
변인들 간 관련성을 확인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던 변인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나 중학교 입학 등 이후 발달단계에서의 학교적응에 대

해서도 여전히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학
교적응 관련 변인과 경로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
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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